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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치에코

치 에코는 입고 있던 부드럽고 하얀 드레스를 매만졌어요. 치에코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담긴 성탄절 연극에서 천사 역을 

맡았고, 이제 공연이 막 시작될 참이었어요.

치에코는 성탄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치에코의 가족은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해 온 불교 신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직장 상사분이 치에코에게 연극에 출연해 달라고 

부탁했고, 치에코는 이 연극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치에코는 

열심히 대사를 외웠어요.

무대에 선 치에코가 대사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치에코는 연극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몇 년 후, 치에코는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워 보시겠어요?”라고 물었어요.

치에코는 성탄절 연극에서 맡았던 배역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치에코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어요.

치에코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선교사들과 같이 교회에 가도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안 될 이유가 없지. 우리와 함께 절에도 간다면 

말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치에코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치에코는 주일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치에코는 회개하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었죠. 치에코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치에코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치에코는 매주 가족과 함께 절에 갔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어요.

루시 스티븐슨 이웰

교회 잡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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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이 되던 해에 치에코는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치에코는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치에코를 지지해 주셨어요. 

“우리는 네가 좋은 딸이 될 수 있고, 좋은 

기독교인도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치에코는 

정말 행복했어요!

치에코는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장했어요. 치에코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치에코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치에코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했어요.

치에코는 63세가 되던 해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녀는 전 세계 교회의 

회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구주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치에코는 연차 대회에서 말씀도 

했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것을 주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하와이는 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와이는 미국에 

속해 있어요.

하와이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어요.

하와이주를 

상징하는 

꽃은 노란색 

히비스커스예요.

치에코는 학교 

교사이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치에코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 

통가어,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했어요.

치에코와 남편 

에드워드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어요.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합시다”,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105쪽.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고학년 어린이를 
위하여


